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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다솜한국학교 2018 종업식 및 졸업식
졸업생 5명 “미국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게요”

2018년 05월 23일 (수) 19:01:18 유소영 기자  dongponews@hanmail.net

  

▲ 미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2017-
2018학년도 종업식 및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들과의 기념사진.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산호세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2017-2018

학년도 종업식 및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 앞서, 학생들은 먼저 각자 반에서 자신의 글과 사진이 담긴 <다솜사랑> 교지를 배부받고,

학우들과 함께 교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 손님들이 참석해 본격

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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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설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 최미영 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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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화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국민의례와 함께 시작된 졸업식은 박석현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전

하며,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미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

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철화 이사장은 “울면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학생들에

게 학업과 과외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미영 교장은 “지난 1년간 학교와 학

생들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름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잊

지 않도록 가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관계자들이 발언한 후, 지난 1년 동안 한국학교에서 교사들을 도와준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통령봉사상, 이사장상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모범상, 우등상, 학기 개

근상 및 1년 개근상이 수여됐다. 2018~2019학년도 개강 일시 및 등록 방법에 관한 내용을 공지한 후

종강식이 종료되고 졸업식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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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개근상을 수상한 학생들. (사진 다솜한국학교)

  

▲ 1학기 개근상을 수상한 학생들. (사진 다솜한국학교)

2018학년도 졸업식은 5명의 졸업생이 졸업 모자를 쓰고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졸업식 참가자들은 졸업생들이 다솜한국학교에서 지낸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 쇼를

감상했다. 슬라이드 쇼에는 졸업생들이 다솜학교에서 보낸 7년~9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으며, 재학생

들의 축하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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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쇼를 시청한 후 졸업생들은 한 명씩 단상에 올라와 최 교장이 수여하는 졸업장을 받고, 각

자의 졸업 소감을 전했다. 
 

 

  

▲ 2018학년도 다솜한국학교 졸업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 장학금을 전달받은 보조 교사들. (사진 다솜한국학교)

한 졸업생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졸업생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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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을 때도 있었지만 조금씩 한국어가 향상되면서 재미를 느꼈다”고 전하며, “미국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살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동요반 학생들과 태권도반 학생들의 특별 공연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졸업생들의 발전을 기원하는 전남진 이사의 기도와 함께 마무리됐다. 
 

 

  

▲ 졸업생을 위해 만든 슬라이드쇼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 사물놀이반의 공연. (사진 다솜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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